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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 O 영상 X  기타 첨부자료
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

7일, 시민사회위원회 출범

○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시민사회위원회가 7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출범

식을 개최했다.

○ 시민사회위원회는 시민사회종교 각 영역에서 민주화운동을 해온 공평코리아 

공동대표 도천수, 김후식 전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, 효림 실천불교전

국승가회 명예회장, 김동원 전 한국기독교장로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.  

○ 이재명 후보는 서면축사에서 “다가올 새로운 대한민국의 탄생과 성공에 시민사회가 

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. 더 많은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가 시민의 

뜻을 올곧게 담아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”고 

밝혔다.

○ 도천수 상임위원장은 “새로운 정부는 김대중, 노무현,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

는 4기 민주정부가 되어야 한다. 양극화 사회, 저성장·고령화 사회, 분단시

대에 머물러있는 대한민국을 대전환시켜 민주개혁 정부를 탄생시키고, 공평

국가를 만들어나가야 하며, 이를 위해 촛불 민주시민의 힘을 다시 모으지 않

으면 안 된다”고 말했다.

○ 시민사회위원회는 산하에 공평국가본부(구석모 전 한국경제연구원 대표이사)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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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할권리보장본부(양재덕 인천실업극복운동부장 이사장), 촛불정신계승본부

(김후식 전 5·18부상자회 회장), 희망나눔본부(안병원 전 안중근기념사업회 

이사) 등 네 개의 부문 조직을 구성하고, 향후 「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한 

정책제안」이라는 세미나를 추진할 예정이다.

○ 고문단에는 배다지 민족광장 대표,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, 신홍우 나

라사랑국민협의회 회장, 노태구 경기대 명예교수, 양성호 건국대 명예교수 등

이 참여했다. 그리고 7대 종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와의 긴밀한 대화와 소통

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. (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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